
■ 2017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심의 총평

ㅇ 일시 : 2017. 1. 20(금) 15:30~18:30

ㅇ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위원회의실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화영, 우찬제, 이하석, 장영주, 정지아

  기간 문학 단체에서 발행하는 문예지 및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단체 기획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지원 요청에 대한 심의가 꽤 까다로웠다. 

  먼저, 심의과정에서 ‘본인이 심의대상사업 또는 신청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

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심의 회피제도에 따라 심사위원 가운데 두 사

람은 각자 해당 단체사업의 심사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 신청의 자격이 ‘전국 단위 규모의 국내 주요 비영리 기간 문학단체’

로 한정됨으로써, 많은 지원신청 단체들과 잡지사들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

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즉 기간 단체의 지역 지부 또는 지회이거나 지

역에서의 특정 문학 활동, 그리고 기간 문학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 단체와 단순히 

잡지만을 발간하는 사업들, 지역 별로 치러지는 제반 문학 활동 등의 결격사유로 총 

46개의 지원신청 사업 가운데 많은 수가 제외됐다. 앞으로 이 사업 지원에 대한 홍

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실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원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심의는 무엇보다 기간단체 발행 기관지의 충실성과 기획 프로그램의 차별성, 

문학 향유 층의 확대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랐다. 아울러 

사업운영의 개선 노력과 기획사업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검토했

다. 지원 심의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30%), 

문학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30%) 등의 채점 기준에 의한 채점제로 이

루어졌다.

  지원 예산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배분하는 일도 아주 신경이 쓰였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웠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정 단체에 많은 지

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예년처럼 지원 규모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공고에 제시한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문예지 발간 및 기획사업 규모와 수준

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즉 문예지(기관지) 발간은 월간과 격월간, 계간, 반년간으로 

나누고 다시 채점결과를 반영하여 A,B,C급으로 차등 지원됐다. 기획 프로그램 지원

은 대규모 문학행사, 학술행사, 소규모 문학행사 등으로 나누어 역시 A,B,C급으로 

지원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문학 분야 주요 기간단체의 문예지 발간과 기획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존 단체들의 문예지 즉 기관지 성격 문예지 출간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단

체가 출범한 초기에는 격려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할지라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

인 단체는 자체의 운영 자금으로(자급자족으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느냐

는 것이다. (이보다는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일반 문예지의 보다 

많은 지원으로 지원 체계가 전환되는 게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

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